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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급격히 보호무

역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하였는데, ESG 정보 공시 대상기업의 범위를 좁히

고 보고 내용을 줄이며, 공급망 실사 또한 범위와 주기 등을 축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며, 미국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강제노동, 분쟁 광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규제를 이어가고 있기에 ESG가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특히 

경주에서 열린 APEC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AI를 매개로 한 국가 간 협력과 교역이 더 활

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책임경영에 소홀한 기업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필자는 OECD 기

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다루는 기관인 NCP의 위원을 맡고 있는데, 올해 들어 국

내 NCP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속도 조절은 ESG 적응 내지 준비 시간을 번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 현 정부가 

ESG에 중점을 둔 정부 부처 개편을 이뤄낸 만큼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최대한 이 

시간을 활용하여 다가오는 변화를 본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